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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가)의 필자의 관점에서 제시문(나)의 주장을 반박하시오.(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
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나)의 필자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이라 해도 집단에 소속되어 그 집단의 이익을 추구
할 경우 이기적이고 부도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밥값 내기 축구 시합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교묘한 반칙을 쓰는 행위를 그 예로 들었다. 선수 개인은 도덕적이라도 밥값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모든 축구 시합에서 선수들이 꼭 반칙을 사
용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경기를 하고 승리하는 경우도 많다. 즉 집단이 어떠한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가)의 국제 
사면 위원회의 직원들이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거나 투옥된 사람들을 구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익
이 아닌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집단이라 하여도 도덕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보다 집단의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나)의 주장은 일반화하기 
힘들다. (487자)

2. 제시문(다)의 황만근, 민 씨, 이장,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제시문(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하여 각
각 분석하고 이장과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시오.(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가)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는 힘이 있는데, 이 능력을 약자를 돕
거나 단체 행동을 하는 데에 쓰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
다. (다)의 황만근이 전자라면, 이장은 후자에 해당한다. 황만근은 동네의 궂은일에 앞장섰고, 자신은 
빚이 없음에도 농민 총궐기 대회와 같은 단체 행동에 참석하여 농가 부채 탕감을 촉구하고자 했다. 
반면 이장은 황만근이 고장 난 경운기를 끌고 궐기 대회에 참석하도록 조정했으면서도 자신은 안전
을 위해 경운기가 아닌 트럭을 타고 참석하는 이중적 행동을 한다. 황만근의 행동이 타인의 어려움
에 공감하고 희생하는 이타적 행위라면 이장의 행동은 타인을 이용하고 기만한 이기적 행위라고 하
겠다. 

    민 씨는 돌아오지 않는 황만근을 걱정하며 이장의 이중적 행동을 비판한다. 이러한 민 씨의 행동
은 (가)에서 말한, 약자인 이웃을 대신하여 주장하거나 동질감을 느끼며 돕고자 한 행위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민 씨 역시 황만근에게 일을 떠맡기는 동네 사람이나 헌 경운기를 끌고 궐기 대회에 가
려는 황만근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단의 비도덕적 행위를 묵인해왔다고 하겠다. 

    동네 사람들은 황만근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도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실종된 황만
근을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는 (나)에서 말한 대로, 사회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한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이다. 이처럼 이장과 동네 사람들은 설사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라 하더라
도 집단의 구성원으로서는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황만근의 희생을 악용하거나 묵인하는 이
기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를 했으며, 심지어 황만근을 누구도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
서 비판받아야 한다. (880자) 


